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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과로사통신

매일	매일	적정	시간	일하는	사회로

유청희	아시아과로사감시팀

오랜 시간 노동자들의 투쟁과 사회적 인식 변화로 한국에서 노동시간은 점차 단축됐다. 

주 48시간 노동에서 주 40시간 노동으로 변경된 역사가 있다. 한때 1주를 5일로 보고 평

일 노동 40시간과 1주 추가 노동 12시간, 그리고 휴일 노동 16시간까지, 7일간 총 68시

간 업무가 가능하던 시기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 1주일은 7일이라고 법에 명시했고, 1주 

12시간 이상 추가 노동을 하지 못하게 정했다. 

노동시간이 이렇게 단축되었지만, 노동자를 과로로 내모는 제도는 여전히 많다. 추가 

노동시간을 사전에 약정해두는 포괄임금제, 건강에 치명적이지만 법상 규제조차 없는 야

간노동 등 말이다. 하루 연장근로시간 상한 역시 정해진 것이 없다. 총선 시기 노동시간 

단축이 공약으로 나오는 요즘, 총선이 지난 후에도 제도의 구멍을 메워갈 것이 많은데, 노

동자에게 필요한 노동시간을 이야기해보려 한다.

제대로	된	노동시간	단축의	방향

하루 연장 노동시간 상한이 없는 문제, 1주 상한 연장 노동시간을 포함한 주 52시간이 

기본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장시간 노동 국가인 한국의 현실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노동

시간 단축은 사회적 흐름이자 요구다. 2022년 대선 시기 주 4일제 노동이 주요 공약으로 

제시되었고, 최근 총선을 앞두고도 주 4일제 노동 공약이 화제가 되고 있다. 노동계에서

는 극심한 장시간 노동, 업무상 뇌·심혈관계질환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는 문제 등 노동

자 삶의 존엄을 파괴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주 4일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주 4일

제 노동을 이야기할 때, 하루를 더 쉬는 대신 하루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건강한 노



24 노동자가 만드는

동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들게 한다.

한국의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미 주 4일제나 주 4.5일제가 시행되고 있다. 일주일

에 4일의 노동시간을 8시간 이상으로 연장해 일하고 하루를 더 쉬는 식으로 주 4일제, 주 

4.5일제가 실시되는 방향도 그중 하나다. 그러나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는 하루하루 적정 

시간 노동하고 충분히 쉴 수 있게 하는 데서 살릴 수 있다. 노동자들이 몰아서 일하고 몰

아서 쉬는 식의 주 4일제 실시가 우려가 된다. 하루 10시간씩 노동하고 4일 출근하는 게 

아니라, 하루 노동시간과 총 노동시간을 모두 줄이는 방향을 만들어야 제대로 된 주 4일

제가 되는 것 아닐까?

게다가 주 4일제 논의는 주로 주 5일, 40시간 정규적으로 일하는 노동자 중심이라는 

점에서도 아쉽다. 초단시간 노동자, 교대와 야간 노동자, 저임금 장시간 노동자 등 노동시

간과 삶의 질의 양극화 문제를 생각한다면, 논의의 중심이 옮겨져야 하지 않을까?

장시간·불규칙,	야간노동을	방치하지	않는	사회

오래된 문제지만 새롭게 살펴보고 규제해야 하는 제도가 여럿 있다. 포괄임금제는 소정 

노동시간과 연장, 야간, 휴일 노동에 대해 시간을 사전에 약정하고 예정된 수당을 받게 하

는 제도이다. 특성상 노동시간 계산이 어려운 업종에서 실시하게 되어 있지만, 현실은 계

산이 가능한 영역에서도 이 제도 사용은 흔하다. 게다가 공짜노동 문제와 장시간 노동의 

길을 터주는 포괄임금제를 이제는 없애야 한다. 출근한 날 퇴근하지 못하고 출근한 지 며

칠 만에 퇴근하는 IT 업계 노동자 이야기가 당연하지 않은 것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에는 야간노동도 있다. 2007년 국제암연구소(IARC)는 야

간노동을 발암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분류했다. 야간노동은 뇌·심혈관계질환, 수면장애, 

우울증, 소화력, 흡연까지 수많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런데 한국에는 야간노동

을 규제하는 제도가 없다. 최근,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온라인 쇼핑, 플

랫폼 시장이 급격히 확산했고 그 시장에는 야간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하루 배송, 

새벽 배송은 우리 삶을 너무나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노동자 건강을 위태롭게 한다는 사

실은 지워져 버렸다. 과거에도 있었지만, 최근 더욱 확산하여 경각심도 사라진 야간노동

에 제동을 걸 때다. 

2023년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 개편 시도와 하루 연장 노동시간 제한은 없다는 대법

원판결과 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등, 노동자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움직임이 곳곳에 있다. 

그런 시도에 맞서 과로로 노동자 건강이 손상되지 않도록 더욱 촘촘하게 노동시간 단축 

싸움을 이어나가야 한다.




